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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훈식 의원,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으로 사실상 추대 

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접수 결과 강훈식 

국회의원이 4일 단독으로 입후보했다. 

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(위원장 이정문)는 지난 8월 

3~4일 충남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공모 결과 강훈식 의원이 단

독 입후보했다고 5일 밝혔다.

이에 따라 강 의원은 오는 8월 14일 천안 소노호텔&리조트에서 진행

되는 충남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년의 임기인 ‘더불어 민주당 충남

도당위원장’으로 선출될 예정이다.

강 의원은 충청의 유일한 40대 재선 의원으로, 초선 시절 원내대변인

과 전략기획위원장, 총선기획단 대변인 등 당 내의 중책을 맡아오면서 

인정받아 왔으며, 충남도당위원장 후보 등록 직전까지 민주당 수석대변

인으로 활약을 해 왔다. 그런 점을 인정받아 당내 인사들의 이견 없이 

사실상 추대된 것으로 알려졌다.

충남 아산 출신의 강 의원은 건국대를 졸업한 뒤 경기도지사 보좌관, 

민주당 부대변인, 뉴욕주립대 객원연구원 등을 지냈으며 20대 총선을 통



해 국회에 입성했다. 20대 국회에서는 국토위 위원으로서 입법 및 정책 

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. 

지난 총선에서 충남·충북·대전·세종 등 충청권 전체를 통틀어 최

다득표율을 기록했던 강 의원은 "그간 충청은 양반, 보수의 이미지에서 

변화와 역동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다”며 "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

발전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충청의 목소리가 곧 중앙의 목소리가 되는 

시대를 열겠다”고 각오를 밝혔다.

한편, 충남도당 정기대의원대회는 오는 8월 14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

후보자 합동연설회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. 


